
양극화해소에앞장서는정세균국회의장 16기획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청소근로자정규직화약속지켰다
전북 출신으로 남다른 애향심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비정
규직의 정규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도 그 파장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청

소근로자 직접 고용 기념행사에 참석해 청소근로자들
에게 국회신분증을 직접 목에 걸어주었다.
정 의장은“2016년에 제가 한 일 중에 최고 보람 있

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과의 직접고용 약속을 지
킨 것”이라면서“정부가 반대했지만 옳은 일이기 때
문에 꼭 지키려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께 힘이 되

어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취임하면서 약속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국회의원들과 의기투합하여‘특권
내려놓기’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면서“국민과 국회
의 거리가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진정한 의미의 국회의 일원이 되

신 것을 축하한다”면서“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사명감
을 갖고 국회를 위해 일하자”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

랑이넘치는새해맞으시기를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

로심한몸살을앓았습니다. 그러나국민들이성숙한시민의식

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

권자인국민이직접보여주고실천했습니다.

2017년은정치가진정으로국민들의목소리에답할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

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평화·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해로

만들어야합니다.

국회는새해를맞아책임과권리가상응하는건강한대한민국

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

성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주어진책임을다한다면우리는분명전진할수있습니다.

무엇보다성실한땀방울에대해정당한권리가보장되어야합

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는 정당한 보수를, 국민들

은 안정적 복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수있어야합니다.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

로운대한민국의전환점이되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에게

힘이되는국회가되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유년 신년사를 통해“올해는 정치가 진

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라며“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

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의 신년사 전문.

“민주·평화·복지원칙재천명”

▶정세균국회의장신년사

청소근로자고용기념행사서

국회신분증직접목에걸어줘

“정부가반대하지만옳은일

국민과가까워지도록힘다할것”


